
2 0 2 4 년 참세상 주례토론회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정책과 정치 구조

최석진 ( 홋카이도대 )



1. 일본 전후체제의 특징
보수 본류 ・ 토건 국가 ・ 기업 복지



소득배증계획(1961~) ; 보수 본류 노선

● 이케다 하야토 내각(1960~1964년)이 1960년에 발표한 장기경제정책. 10

년간 국민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1인당 소

비지출 기준으로 10년간 2.3배 증가했다.

● 기시 노부스케 내각 (1957~1960년)의 미

일 신안보조약 조인을 둘러싼 60년 안보투쟁

➝ 기시 내각 총사퇴 ➝ 이케다 내각 출범: 개

헌포기=전수방위=경무장+경제중심(=보수

본류)노선으로 전환.



일본 열도 개조론(1972~) ; 경제위기와 토건국가

● 이케다 내각 이후 경제정책은 국시. 정부 역할은 산업정책 수립과 추진,

경제성장의 이익 재분배(이익정치체제의 형성).

● 중선거구제 효과-파벌 형성 촉진((정치자금) 및

수상권한의 약화, 정조회(자민당정무조사회) 중심의 이익

배분과 의원전문성 강화(족의원), 의원 후원회 활성화

➝ 이익배분+세습정치 정당화?

● 정치가-관료 역할 분담

➝ 관료주도

1962년 3월국철(현JR) 우에노역. 
중학교졸업후집단취업풍경



● 태평양연안 대도시권 중심의 경제성장

도시 인구집중/농한기의 일시적(계절적) 농민공 증가.

● 자민당의 정치적 위기

도시문제(혁신 지자체 확산), 전통적 지지기반 해체위기

도시기반 정당(일본공산당/공명당)의 세력 확대

●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1972~1974년)의 대응 전략

혁신 지자체 정책의 적극적 수용: 복지원년 선포된 1973년에 70세 이상

노인의료무상화 실시(이와테현 1960년, 아키타현･도쿄도 1969년 실시)

일본열도 개조론: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신칸센 건설 및

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

● 경제위기와 토건국가로의 변질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제조업 지방진출 급감.

80년대 후반의 엔고 영향으로 제조업 해외이전 증가.

지역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수단인 공공사업이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변질.

1967년4월, 도교도지사선거에서당선확정
후만세를부르는미노베료키치후보



［사회보장급여,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분야별)］



日本：「国民経済計算年報」    諸外国：OECD, National Accounts 2000

［주요 선진국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



종신고용 관행･기업복지 ; 일본형 복지국가의 형성

● 1966년~1970년 까지 5년간 국민총생산(GNP) 명목 2.23배, 실질 1.74배

성장. 연평균 11.64% 성장. 68년에 일본 GNP 서독을 제치고 2위(2010년 중

국 GDP 2위).

● 복지국가 3유형 （Esping-Andersen 1990）

일본의 경우, 시장(상품) 중시+선별주의(자유주의?), 가족 중시(보수주의?)

    고용 중시(사민주의?)

레짐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주요 사회 섹터

자유주의 저 고 중 시장

보수주의 고 고 저 가족

사민주의 고 저 고 정부



생산성
・임금

● 일본의 (구)고용 레짐

저생산성부문
보호, 공공사업
보호/규제

고생산성부문에
대한행정지도

생산성
연동형임금

장기고용관행
기업내복지후생
가족임금

（宮本2008）

기업・경영

 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공무원 대기업, 자

영업 등 직역별로 분립. 기업/업계 단위 중

심으로 고용보장(남성가장 중심, 가족임금)

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이 이를 보완.

 (가족주의)고용 레짐을 주축으로 한 생활

보장. 사회보장지출 억제.

 고용 레짐: 노사관계와 고용보장제도, 노

동시장정책, 경제 산업정책 등이 고용의 유

지와 확대를 둘러싸고 형성하는 연계관계.

행정지도: 관공서가 특정인이나 사업자에

대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또는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지도, 권고, 조

언 등)



［주요 선진국 GDP 대비 사회적 지출 ]



일본의 복지 레짐의 특징 ; 소규모・지출편중

● 소규모 복지 레짐

● 사회보장 지출의 편중: 고용 레

짐을 주축으로 한 생활보장으로 인

해 사회보장 지출이 인생 후반의

보장(연급, 고령자의료/유족 관련)

에 집중.

● 장기고용 관행의 배경: 1960년

미이케 탄광 정리해고 사건의 교훈

과 고도경제성장 시기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지출 내역 비교(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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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분립형 의료보험제도]

出典：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hoken/iryouhoken01/index.html



［직역 분립형 연금제도]

出典：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nenkin_shikumi_03.html

급여생활자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



[ 연금 지급액 기준 예]
부부 중 1인이 평균급여(43.9만엔)로 40년 재직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수령액 : 2024년 4월분





Japan as no.1: 버블경제

● 1,2차 석유파동을 극복한 일본경제(저에너지 소비 산업으로 재편, 감량경영,

자동화) 80년대 황금기, 일본방식의 자부심, 에즈라 보겔 저 “Japan as no.1”

출간. 소니 워크맨(79년) 등 일본 가전제품 세계시장 주도. (3K재정적자, 국철

(87)/전신선화공사(85)/전매공사(85) 민영화)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교
수가 1979년 출간. 전후
일본경제의 고도경제성
장 요인을 분석. 일본식
경영을 높이 평가했다.

●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 급등, 정부와 중앙은행이

엔고 불황 대책으로 초저금리 정책 도입. 유동성 증가로 인한

주식/부동산시장 과열= 버블 경제. 87년 NTT 주식공개.

● 기업 “재테크”: 기업이 본업 이외에서

이익을 늘이고자 유가증권 운용에 주력하는

것. 버블시기 많은 상장기업 사이에 유행.



2. 전후체제의 붕괴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신자유주의 개혁의 시대

오사카시가마가사키



버블 경제의 종언: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 1989년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연호 변경.

● 버블붕괴: 1991~1993년에 걸쳐 주식과 지가 폭락.



일본개조계획: 신자유주의 개혁(정계發)

● 오자와 이치로가 1993년 5월에 발간한 정책 제언서. 동년 6월 자민당을 탈

당 신생당을 창당 → 1993년 8월 호소카와 내각(비자민 비공산 연립내각) 발족

→ 55년 체제 붕괴 → 1994년 중의원 소선거구제 도입(1996년 10월 첫 실시)

● 주요 내용: 보수주의+신자유주의 정책, 대담한 세제개혁

(소비세 10%, 소득세/주민세 반액,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등), 무역자유화, 수상관저 기능 강화, 정권교체 가능한 양당제

실현을 위해 소선거제 도입 등 정치개혁 실현. 군사분야를 포

함한 적극적 국제 공헌.

● 2009년 8월, 오자와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반대

슬로건(국민생활이 제일)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신자유주의 개혁(재계發)
● 닛케이렌(현 게이단렌, 2002년 <구>게이단렌과 통합)

이 1995년 발표한 보고서.

● 종신고용/연공임금 중심의 일본적 고용

의 재검토를 주창. 당시의 급격한 엔고와 경

기 침체 상황에서 인건비 억제를 목적으로

한‘고용 포트폴리오’도입을 촉구.

● 정규직에 해당하는‘장기축적능력활용

형’과 전문능력을 발휘하는‘고도전문능

력활용형‘에 더해 현재의 비정규직에 해당

하는 ‘고용유연형’을 설정. 기업이 비정

규직을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東京新聞（2023年2月27日）

노동자 파견 대상업무
를 기존 26개 업무에서
원칙적 자유화. 금지업
무: 건설, 항만운송, 경
비, 의료, 제조업

노동자 파견 금지 대상
업무에서제조업제외.





고이즈미 개혁: 오자와 플랜의 실현(？)
● 고이즈미 정책운영 특징

➀ 쉽고 간단한 구호
“구조개혁 없이 경기 회복 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에, 지방이 할 수 있는 건 지방에”

② 싱글 이슈 전략
“우정민영화 찬성인지 반대인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③ 작은 정부 지향

④ 새로운 정책결정 프로세스

“경제재정자문회의”



정권교체: 탈 신자유주의/토건/관료주도 슬로건(!)

2005年
(定数480)

●‘국민 생활이 제일(최우선)’,‘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정치주도’

● 선거공약: 얀바댐 공사중시(건설재개), 어린이 수당 월 2만6천엔(반액 지

급), 월 7만엔 최저보장연금 신설(미실시), 후텐마 미군기지를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오키나와현 내 이전)



立憲民主党

20年9月15日

(구)민주당 세력의 변천



(2022년 7월 현재)

의석분포

참의원

중의원

● 개헌세력 개헌가능 의석 확보
중의원(2/3) & 참의원(2/3)



3. 포스트 전후체제 경쟁
아베노믹스, 새로운 자본주의, 정권교체?



세 개의 화살 : 아베노믹스(2012년~)

朝日新聞（2022年7月9日）

●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

①대담한 금융정책 ②적극적 재정정책

③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 일본(중앙)은행의 차원이 다른(쿠로다 전 총재) 양적

완화 국채매입/마이너스 금리 ➟ 엔저/기업대출

유도 ➟ 수출/설비투자 증가 ➟ 임금 ➟ 물가

➟ GDP 선순환 구조 ➟ 디플레이션 탈출

● 실제, 양적완화 ➟ 엔화 주가 ➟ 내수진작

미미, (외부압력)물가 ➟ 일시적 임금 압력.

오히려 기록적 엔저로 물가상승(실질임금 하락)과

국부 유출 우려. 아베노믹스의 궁극적 목적은 개헌



기시다 내각 : 새로운 자본주의(2021년~)
● 기시다 총리의 정책 방향 : 신자유주의로 부터의 전환, 새로운 자본주의

● 새로운 자본주의 1.구조적 임금상승 실현과 두터운 중산층 형성.

2.국내 투자 활성화.

3.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 고이즈미 구조개혁 원상회복 없이 탈 신자유주의?

아베노믹스 계승한 새로운 자본주의?

● 아베 국장國葬비판 여론, 마이넘버 카드, 파티권 문

제 등으로 지속적 지지율 하락과 대안부재(파티권 회계

부정 연루 혐의로 중견급 대거 총리 후보군에서 탈락)



위기의 자민당 : 위험수위 지지율

日本経済新聞（2022年5月30日） 日本経済新聞（2024年4月30日）



비등하는 정권교체 여론 : 민주당 정권?

● 보궐선거 입헌민주 전승 : 도쿄15구(자민당 무공천, 도민퍼스트(코이케 지

사)+국민민주 추천 오도타케 후보 5위, 입헌민주 당선), 시마네1구(자민당 호

소다 히로유키<11선, 전 중의원 의장, 아베파 전신 호소다파> 지역구, 입헌민

주 59％ 득표), 나가사키3구(자민당 무공천, 유신회32%, 입헌민주68%)

● JNN 5월 조사, 입헌민주당 주도 정
권교체 지지 48%(6%포인트 상승), 자
민당+공명당 연립정권 지속 34%



● 마이니치신문(5월18-19일 조사)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해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
하기를 희망 12%, 사임 희망 72%.
・ 무당층의 약 80%가 총리교체 원해.
・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투표 정당은?

입헌민주당 25%(작년 8월 조사 10%)
자민당 15%(21%)
일본 유신회 12%(21%)
공산당 8%(5%),
레이와 신센구미 6%(8%),
국민민주당 4%(6%)
공명당 3%(3%)

● 일본 유신회 인기 하락 : 2025년 오사카/간사
이 만국박람회 건설비 증가, 소속 의원의 연
이은 물의.

NHK（2024年5月13日）

입헌+공산+레이와+국민 ＝ 43%
자민+유신+공명 ＝ 30%



● 2009년 정권교체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자민당에 대한 실망 여론이 더 필요.
   ・아사히신문사 2009년 7월 여론조사

총선 비례투표 : 자민당19%, 민주당42%
내각지지율 17%
자민 중심 정권 지속 희망 22%
민주 중심 정권 교체 희망 49%

● 야권 공투를 둘러싼 렌고와 마찰
・일본공산당(전노련)과 렌고(총평+동맹) 대립

● 입헌민주당의 후보자 확보 문제(2021년 240명)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자 수 330명
・중의원 정원 465명, 단독 과반 233명

朝日新聞（2009年7月19日）

読売新聞（2023年4月27日）



朝日新聞（2017年5月29日）

내각 지지율/정당 지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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